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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▲ 2014-3042 신문윤리강령 위반

조선닷컴 발행인  김  찬

< 주 문 >

조선닷컴(chosun.com) 2014년 4월 24일자 「야 이새끼야, 여기가 아무나 오

는데야? 실종자 수색 민간 잠수부들 해경 폭언에 대부분 철수」 제목의 기사에 

대하여 ‘주의’ 조처한다.

< 이 유 >

1. 조선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. 

『“야 이 새끼야, 여기가 아무나 오는 데야?” 실종자 수색 민간 잠수부들 海

警 폭언에 대부분 철수

그동안 쌓였던 갈등 폭발

“생업 포기하고 달려왔는데 이런 모욕 당할 줄 몰랐다”

“야 이 새끼야, 여기가 아무나 오는 데야?”

지난 22일 오후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쪽 3 km 사고 현장. 세월호 승객 수색 

작업에 참여하는 민간 잠수부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자 대형 바

지선에 타고 있던 해경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다. 현장에 있던 한 민간 잠

수부는 “바지선으로 옮겨 타려는데 갑자기 책임자로 보이는 해경이 욕을 했다”

며 “생업을 포기하고 달려온 현장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다”고 말했

다. 바지선 책임자였던 이 해경은 당시 민간 잠수부들의 잠수를 허락하지 않았

던 것으로 알려졌다. 당시 바지선에 있던 민간 잠수부들은 대부분 1만번 이상 

잠수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다.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“욕설은 민간 잠수

부가 아니라 고무보트를 조종하는 해경에게 한 말”이라고 말했다. 하지만 민간 

잠수부들의 대표 격인 특수구조봉사단 황대영(62) 회장은 “‘아무나’는 명백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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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이를 그대로 내보낸 것은 편견이 작용했거나 선정성에 치우쳤기 때문이라

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.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품위와 사회적 공기로서

의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 「언론인

의 품위」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 

 ▲ 2014-1299 신문윤리강령 위반

新亞日報 발행인  김  명  수

< 주 문 >

新亞日報 2014년 10월 14일자 1면 「김명수 본지 회장・발행인 장남 결혼」 

제목의〔알림〕란에 대하여 ‘경고’한다. 

< 이 유 >

新亞日報는 위 신문 1면 하단에 가로 2단 크기의〔알림〕란을 통해 김명수 회

장・발행인의 장남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돋보이게 보도했다.

일반인의 결혼식을 인물동정 면도 아닌 1면에 사고(社告)와 비슷한 독립 박

고무보트에 타고 있던 민간 잠수부들을 지칭하는 것”이라고 반박했다.

세월호 구조 작업이 8일째 이어지면서 구조 작업을 지휘하는 해경과 자원한 

민간 잠수부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. 황 회장에 따르면 22일 욕설 사건

이 알려지면서 구조 작업에 자원했던 민간 잠수부들이 대거 철수했다. 구조 작

업에 자원한 민간 잠수부는 총 512명. 이 중 이날까지 현장에서 남아있던 민간 

잠수부 200여명 중 30여명 정도만 남고 모두 귀가했다고 황 회장은 전했다. 23

일 오전 구조 현장에 간 민간 잠수부는 11명뿐이었다. 민간 잠수부들은 “잠수

를 하기 전에 사과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”고 항의하고 있다. 이날 민간 잠수

부인 김영기 한국수중환경협회 대전본부장이 “현장 철수 기자회견을 열 것”이

라고 발표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다.

황 회장은 이런 갈등은 구조 작업 초기부터 있었다고 전했다. 현장의 지휘 

통제는 해경이 맡았지만, 구조 작업에 해군과 민간 잠수부도 참여하는데, 이들

에 대한 효율적인 지휘체계가 없어 혼선이 생기고 갈등까지 빚고 있다는 것이

다. 김중철(47) 돌핀수중 대표는 “우리도 정예 중의 정예만 추려서 온 건데 우

리 실력을 믿지 못한다”고 말했다.

해경 관계자는 “민간 잠수부를 작업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다”라며 “UDT・

SSU를 비롯해 베테랑 특수대원 수백 명이 대기하는 상황이고, 민간 잠수부도 

절차와 시간대를 고려해 투입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』 

<http://premium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4/04/24/2014042400096.

html?csmain>

2.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 

조선닷컴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, 실종자 수색 민간 잠수부들이 해경 폭언에 

대부분 철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“야 이 새끼야”란 욕설을 그대로 노출했

다. 이 같은 욕설 표현을 그대로 내보낸 것은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그대로 

보여준다는 의도로 보인다. 

그러나 ‘이 ××야’라고 욕설을 감추더라도 의미 전달에 별 지장이 없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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